
한국실리콘, 낙뢰로 한때 가동중단
6월9일 오후 화치발전소에 낙뢰 … 3시간만에 전력 복구로 정상가동

6월9일 오후 3시41분 여수단지의 한국실리콘에서 낙뢰로 인해 정전이 발생하면서 공장가동이 한때 중단됐

다.

한국실리콘 관계자는 “단지의 화치변전소에 낙뢰가 떨어지면서 전기 공급이 끊겨 공장가동이 일시 중단됐으

나 인명피해는 없었고 오후 7시 현재 정상가동에 들어갔다”며 “정확한 정전 경위 및 피해액 조사를 벌이고 있

다”고 밝혔다.

한국전력은 “화치변전소에서 여수화력 사이의 송전선로에 낙뢰가 떨어져 한국실리콘의 전력설비가 민감하게

작용함으로써 일시적으로 전압 강하현상이 발생했고 한국실리콘 공장 가동에 차질이 발생했다”며 “한때 한국

실리콘 구내에 낙뢰가 떨어진 것으로 파악됐으나 잘못 전달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해명했다.

여수시는 “낙뢰로 인해 정전이 발생함으로써 대기오염방지설비 등의 작동이 한때 멈추었다”며 “특별한 인명

피해 등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한국전력은 한때 “소방서로부터 한국실리콘 정전발생 소식을 듣고 현장에 직원이 출동해 확인한 결과 한국

실리콘이 관할하는 구내 송전선로에 낙뢰가 떨어져 정전이 됐다”며 “화치변전소 낙뢰는 사실무근”이라고 사실

과 다르게 해명한 바 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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